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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핵심용어

의료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영역이 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와 관광 서

비스가 결합된 관광의 한 분야이다. 많은 국가들이 차별화 전략과 서비스 정책들의 수립을 통해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관광객들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영향관계를 검정

하기 위해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39부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

나 최종 분석에는 총 302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초통계분석, 변수의 

정화 등을 실시하였고, AMOS 26.0을 사용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결과, 의료관광

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지역정보성, 비용성 및 접근성 3개 요인들이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목적

지로서 한국에 대한 재방문의도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

과들은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비용을 고려한 고품질 의료관광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을 시

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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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EYWORDS

Medical tourism has become a popular option for tourists globally, which encompasses predominantly and 
primarily medical procedures combined with tourism service. Medical tourism is being promoted by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through competitive strategies, services, policies and so on. Following from the 
above, the primary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s, perceived value, and revisit intention. The study conducted a field survey of Chinese female 
medical tourists in South Korea from September 1 to December 31, 2019. A total of 439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with 302 usable for the final analys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preliminary analyse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cale purification, were calculated using SPSS version 26.0, following whic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calculated using AMOS version 26.0.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showed that 
three sub-factors of selection attributes of medical tourism destinations, destination information, cost and 
accessibility had a positive influence on perceived value for medical tourists while word-of-mouth did not. 
Additionally, perceived value of medical tourism in South Korea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revisit intention 
of medical tourists. The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high quality medical services at a 
reasonable cost to medical tourists in order to boost medical touris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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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료관광은 타 관광 분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후발적 관광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고대 로마제국 귀족들이 나폴리(Napoli)

에서 온천욕을 통한 질병 치료 및 심신 휴양을 한 기록을 통해 의료관광의 역사는 관광을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하기 이전부터 

개인의 타 지역 방문목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O’Gorman, 2007). 이처럼 긴 역사를 가진 의료관광은 각국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관광의 한 분야이다(이희경ㆍ윤병국, 2021). 한국에서도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객 유치활동을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으며(윤병국ㆍ이은미, 2012), 

관광진흥법 시행령에서도 의료관광호텔업을 규정하는 등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2009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국 의료관광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한국 의료관광시장은 중앙 및 지방정부들의 적극적인 

육성정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22.7%의 성장세를 보였다(임영이, 2020).

의료관광을 의료산업이 아닌 서비스산업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의료기술 수준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특정 국가 및 지역을 자신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받기 위한 목적지로 선택할 수 있는 수용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료관광 활성화의 초석인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을 측정할 수 있는 수용태세 관련 요인이 바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다(최정환ㆍ김종견, 2021; Jo et al., 2019). 관광객은 자신의 관광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관광목적지의 인프라, 서비스 

수준, 정보 등에 따라 관광지를 선택하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행동에 대한 중요한 영향요인 중 하나이다(진동봉ㆍ

박현지, 2021). 따라서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서비스를 받기 위한 관광목적지 방문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관광목적지 선택에 있어 심리적 요인인 선택속성

에 대한 개선과 관광객이 관광활동으로 얻는 혜택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각된 가치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신형섭, 2019).

정보의존도가 높은 의료관광 특성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객은 자신의 의료관광 체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지각된 가치로 의료관광

을 평가하며 의료관광 목적지에서 새로운 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가치를 갖는다(서민정ㆍ임은순, 2021; Dagevos & van Ophem, 

2013). 따라서 의료관광객은 자신의 정주지에서 치료가 어렵거나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며,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함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및 지각된 가치를 통해 특정 국가와 지역을 의료관광 

선호지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만족도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변수이며, 

동시에 의료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한진석, 2020).

의료관광객이 지각하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를 통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료관광객이 자신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체험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방문하려는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의료관광객이 특정 국가, 지역, 의료기관을 의료관광 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심리적 태도인 재방문의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김주연ㆍ안윤주, 2016; 서헌 등, 2008; 송아남ㆍ송광인, 2021; 송학준, 2012; 정윤희ㆍ오치옥, 2017; 한도령, 2017; 

Chang et al., 2014; Ahn & Kwon, 2020), 유사하게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과 재방문의도(손혜ㆍ방원석, 2019), 행동의도

(박호표, 2012), 방한의도(이난희 등, 2016)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또한, 의료관광에 대한 지각된 가치와 행동의도(정홍

교 등, 2012), 재방문의도(축청ㆍ오석윤, 2016)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나,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동시에 규명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과 지각된 가치의 영향관계를 

제시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치열해지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에서 국내 의료관광의 지속적인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택한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관광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와 수용태세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의료관광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도출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그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의료관광시장에서(Abbaspour et al., 2021) 한국 의료관광의 비교우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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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1.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의료관광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의료서비스와 관광을 융합한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ism)의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정유리, 2019). 코로나 팬데믹 이전, 국제 의료관광 시장은 연평균 약 1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그 성장요인으

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낮으면서도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개발도상국으로의 의료관광 

활동 증가를 의료관광시장 성장요인으로 보고 있다(김혜영 등, 2019; Kaushik & Rustagi, 2020). 일반적으로 자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이 높은 국가의 의료관광객들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지면서도 상대적으로 의료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의료시술

과 관광활동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의료관광 수요증가로 국제 의료관광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Kim et al.,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의료관광

객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광목적지는 관광객을 유인하기 위해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관광시설, 자원과 같은 긍정적 속성들과 관광객의 관광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시설, 서비스, 장소 등을 갖추어야 한다(남은경ㆍ이승곤, 2018; 이현종, 2020).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

의 관광활동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상, 아이디어, 신념의 총체로서 관광목적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정소영 등, 2019).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목적지에 대한 사전 인식부터 지각, 선택, 행동 및 사후적 평가에 

걸친 관광활동의 모든 과정과 연결된다(김현 등, 2019). 따라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관광객의 관광활동 이전의 심리적 태도와 

이후의 만족과 사후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에 있어 독립변수로 다수의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Qu et al., 2021).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은 연구 지역과 대상에 따라 다양한 하위 요인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봉구(2009)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관광객 준비태세, 관광목적지 매력물, 즐길거리 

및 관광목적지 접근성의 4개 요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박호표(2012)는 국내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을 의료관광

지 인프라 및 인지도, 의료전문성 및 의료기관 명성, 의료비용 및 정책지원, 환자관리 및 병원운영 그리고 의료윤리 및 의료서비스 

5개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최일선 등(2019)에 따르면, 섬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을 자연환경적 특성, 사회문화

적 특성 및 여행합리성 3개 하위 요인으로 구성하고 있다. Cham et al.(2021)은 중국인 관광객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선택속성을 지역정보 지식, 안전성, 접근성, 비용성, 구전성, 홍보성 5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성요인들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의 

영향관계가 있는 요인들과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현 등(2014)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만족도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으며, 이병관ㆍ김원(2020)의 연구에서는 제주

올레길 방문객의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서비스 품질지각과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관계를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의 지역적 매력성이 관광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규명하고 있다. 진동봉ㆍ박현지(2021)는 중국 국내관광

객이 지각하고 있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과 관광목적지 이미지와의 영향관계 분석에서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관광목적지의 

인지적 이미지에 정서적 이미지보다 더 높은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만족, 행동의도, 참여의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제시하였다(김미경ㆍ김보경, 2012; 

박호표, 2012; 이주현ㆍ김홍범, 2018). 따라서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에서 의료관광 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선행변수로서 의료관광 목적지에 대한 의료관광객의 심리적 만족과 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각된 가치

일반적으로 가치는 신념, 태도 및 행동을 이끄는 기준으로 관광산업에서는 관광객이 주관적 체험을 통해 형성되는 심리적 

상태이다(김민경, 2020). 이러한 측면에서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이 특정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큰 가치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선택함에 있어 그 가치를 인지하는 심리적 태도로 접근할 수 있다(박창연ㆍ이충기,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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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각된 가치가 한 개인이 소비활동을 통해 획득한 상품과 서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Chen & Chen, 

2010), 지각된 가치는 각각 다른 시간, 고객 및 문화에 따라 느끼는 주관적이며 역동적으로 그 개념이 구성되어 소비자의 의식 

속에 생성되는 주관적 또는 정서적 반응을 포함하고 있다(Eid, 2015). 따라서 지각된 가치를 서비스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에

서 소비자의 소비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여 판단과정과 행동을 도출시킬 수 있는 주관적 신념으로 볼 수 있다(신형섭, 2019).

선행연구들은 지각된 가치의 구성요인을 다차원으로 접근하거나, 다차원 요인을 측정변수들로 구성하여 단일차원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으로 수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혜정 등(2020)은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기능적 가치 

2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가정혜 등(2018)에 따르면, 축제 참가자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기능적 가치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한나 등(2021)은 섬 여행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및 경제적 가치로 구성하였으며, 김건휘(2021)는 슬로시티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를 감정적, 기능적 및 경제적 가치 3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유기준(2021)은 식물박물관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를 정서적, 기능적 및 휴양ㆍ휴식적 가치 3개 차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한진석(2020)은 외식 프랜차이즈 고객의 

지각된 가치를 실용적 및 쾌락적 가치 2개 차원으로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윤성욱ㆍ김정수(2020)는 스마트관광 정보기술 

체험객의 지각된 가치를 단일차원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Haji et al.(2021)은 섬 여행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를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관광객 또는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를 다차원 또는 단일차원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결국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 소비자가 자신의 관광 및 소비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심리적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지각된 가치의 개념과 구성을 살펴본 결과, 지각된 가치는 관광객 행동에 영향변수로 적용할 수 있으며 선행연구들도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천덕희ㆍ홍경완(2018)은 부산 국제의료관광 박람회에 참가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박람회의 서비

스품질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지각된 가치는 행동의도에 유의한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임애선ㆍ전

재균(2020)은 중국인 관광객의 케이블카 체험요소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각된 가치는 체험요소와 

만족의 영향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축청ㆍ오석윤(2016)은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 

중 사회적, 기능적 및 건강적 가치가 의료관광만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Calza et al.(2018)은 크루즈 관광객의 

크루즈선 환경과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부분적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Zhang et 

al.(2020)은 네팔(Nepal)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네팔 국가 이미지와 관광만족 및 행동의도의 영향관계에서 지각된 가치가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각된 가치의 개념, 구성요인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 목적지에서의 관광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의료관광객의 심리적 반응과 태도로서 의료관광객의 이후 행동의도 

및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재방문의도

관광객이 특정 관광지를 방문한 이후, 다시 그 관광지를 재방문하는 것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으로 인식되면서(서재연 등, 2021), 많은 관광마케팅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관광지 재방문을 높이기 위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특정 관광지의 재방문 측정에 어려움이 있어 재방문의도를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도는 개인이 특정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된 이후,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신념으로(송아남ㆍ송광인, 2021), 태도에 비해 향후 관광객의 활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변수이다(엄지영ㆍ음영철, 2019).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재방문의도는 관광객이 관광지를 구성하고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이미 방문한 관광지를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행위적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수흔ㆍ박현지, 

2021). 재방문의도는 행동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해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방문의도가 

높아지며(Ajzen, 1991), 관광객의 신념과 태도에 따른 앞으로 행할 행동의도를 나타내며, 과거 경험에 대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이다(차경옥, 2021). Westbrook & Oliver(1991)는 재방문의도를 서비스나 제품을 지속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윤홍권ㆍ권혁인(2020)은 관광활동에 의한 관광객이 관광지를 반복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으로 이러한 생각이 행동으

로 행해지는 행위적 의도를 재방문의도라고 하였다. 

재방문의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재방문의도는 과거에 관광지 방문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반복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의도로 관광객 확보에 있어 중요한 결과변수로 사용되고 있다(성현아ㆍ이애주, 2019; 한도령, 2017; Cronin & Taylor, 

1992). 금강 등(2021)은 재방문의도란 행동적 태도의 관점에서 호텔 중식당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의지로 정의하였으며,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호텔 중식당의 경험가치가 태도,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오세진ㆍ김철중(2020)은 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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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도를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여 주제공원 방문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하였고, 

이승익(2019)은 향토음식점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축청ㆍ오

석윤(2016)의 연구에서는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손혜ㆍ

방원석(2019)은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선택속성과 재방문의도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방문의도는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여 의료관광활동을 영위한 이후 가지게 되는 주관적인 평가와 만족을 통해 특정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호하게 되는 결과변수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한국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 관련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송학준(2012)과 정윤희ㆍ오치옥(2017)의 연구에서는 관광목적지 선택속성이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김영남(2020), 오은비 등(2019), 윤홍권ㆍ권혁인(2020)의 연구에서는 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택하게 되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선택속성은 그들이 의료관광 체험을 통해 

가지게 되는 심리적 태도인 지각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관광 체험 이후 발생되는 주관적 평가인 지각된 가치는 

그들의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재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1.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지역정보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접근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비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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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수집 및 측정항목

방한 중국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진료과 중 성형외과와 치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한국보건산업진흥

원, 2020),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모형에 따른 가설검정을 위해 전국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A성형외과와 

B치과를 방문한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지는 <표 1>과 같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공간 및 대상적 범위를 고려하여 측정항목을 의료관광객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여 측정항목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으로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로 구성하였다. 

현장 설문조사는 A성형외과와 B치과의 협조를 구해 본 연구의 목적이 포함된 중국어로 작성된 설문조사지를 접수 데스크에 비치하여 

설문조사 희망하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비확률표본추출법인 편의표본추출법을 적용하였

다. 총 7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439부를 회수하였으나, 실증분석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상치(outlier)와 일방향으로 

표기하거나, 전체 문항 중 20% 이상을 무응답한 설문지 137부를 제외한 후, 총 302부를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요인 변수명 항목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역정보성1(RI1) 나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지역정보성2(RI2) 나는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지역정보성3(RI3) 나는 한국 의료기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고 있다

지역정보성4(RI4) 나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을 알고 있다

접근성1(A1)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한국 직항노선이 있다

접근성2(A2) 한국의 입국절차는 타국에 비해 간소하다

접근성3(A3) 한국의 교통환경은 편리하다

접근성4(A4) 중국에서 한국까지 접근하기는 타국에 비해 편리하다

구전성1(W1)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은 신뢰하고 있다

구전성2(W2) 한국으로의 의료관광을 내 가족 및 지인은 적극 추천하였다

구전성3(W3)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들었다

구전성4(W4) 한국 의료수준에 대해 내 가족 및 지인으로부터 타국과 비교하여 긍정적 평가를 들었다

비용성1(C1) 한국의 의료비는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비용성2(C2) 한국의 의료비는 서비스 대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비용성3(C3) 한국의 의료비는 타국에 비해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1(PV1)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2(PV2) 한국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국제적 상위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3(PV3) 한국의 의료관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각된 가치4(PV4) 한국에서 의료관광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방문의도

재방문의도1(RV1) 나는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

재방문의도2(RV2) 나는 향후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방문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할 의사가 있다

재방문의도3(RV3) 나는 만약 의료서비스를 타국에서 받게 된다면, 한국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최우선적으로 선택할 것이다

<표 1>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 요인과 측정항목

본 연구는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을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신념의 

총체로 정의하고, 박호표(2012), 최일선 등(2019), Cham et al.(2021)의 연구를 바탕으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하위 요인을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및 비용성 4개 요인들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지각된 가치는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경험을 통해 생성되는 정서적 및 주관적 반응으로 정의하고, 가정혜ㆍ김진옥ㆍ이충기(2018), 조한나 등(2021), 김건휘

(2021), 윤성욱ㆍ김정수(2020), Haji et al.(2021)의 연구를 토대로 총 4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의료관광객의 

재방문의도는 한국을 의료관광지로 재방문하고자 하는 주관적 행동의도로 정의하고, 오세진ㆍ김철중(2020), 금강 등(2021), 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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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ㆍ이애주(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총 3개 문항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요인인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및 재방문의도의 측정변수들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를 코딩화(coding) 작업을 거쳐 SPSS 26.0을 활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줄기잎 도표 분석으로 이상치를 제거하였다. 또한, 측정변수들의 정규분포성을 확립하기 위해 각 

측정변수를 표준화 계수인 z값으로 변환하고, 크론바하(Cronbach) 알파 검정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항목을 정화

(purification)하였다. 이후, AMOS 26.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델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정한 후, 구조모형분

석으로 가설을 검정하는 2단계 접근방식을 활용하였다.

IV. 실증분석

1. 표본집단의 일반특성 분석

표본집단의 일반적인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미혼’이 160명(53.0%)으

로 ‘기혼’ 142명(47.0%)보다 높았고, 연령 분포는 ‘20대’가 109명(3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30대’가 76명(25.2%), 

‘40대’가 63명(20.9%), ‘50대’가 38명(12.6%), 그리고 ‘60대 이상’이 16명(5.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력 분포는 ‘대학교 졸업’이 

138명(45.7%)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차지하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가 108명(35.8%), ‘전문대 졸업’이 43명(14.2%), ‘대학원 졸업’

이 13명(4.3%) 순으로 나타났다. 표본 집단의 직업을 살펴보면 ‘학생’이 78명(25.8%), ‘사무/서비스직’이 77명(25.5%), ‘전문직’이 

40명(13.2%), ‘전업주부’가 39명(12.9%), ‘교육직’이 24명(7.9%), ‘자영업’이 19명(6.3%), ‘공무원’ 17명(5.6%), ‘기술직’ 8명

(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관광 목적지 지역분포는 ‘서울/인천/경기’ 136명(45.0%)으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며, 다음으로 ‘부산/울

산/경남’ 83명(27.5%), ‘대구/경북’ 38명(12.6%), ‘대전/세종/충남/충북’ 37명(12.3%), ‘광주/전남/전북’ 8명(2.6%) 순으로 나타났다.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변수명 항목 빈도(명) 비율(%)

결혼여부

미혼 160 53.0

의료 관광지

서울/인천/경기 136 45.0

대전/세종/충남/충북 37 12.3

광주/전남/전북 8 2.6

기혼 142 47.0 부산/울산/경남 83 27.5

대구/경북 38 12.6

연령

20대 109 36.1

학력

고졸 이하 108 35.8

30대 76 25.2
전문대 졸업 43 14.2

40대 63 20.9
대학교 졸업 138 45.7

50대 38 12.6

대학원 졸업 13 4.360대 이상 16 5.3

직업

전문직 40 13.2

지출비용

200만원 이하 140 46.4

사무/서비스직 77 25.5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79 26.2교육직 24 7.9

자영업 19 6.3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52 17.2

공무원 17 5.6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5 5.0기술직 8 2.6

학생 78 25.8

500만원 이상 16 5.3전업주부 39 12.9

<표 2> 표본의 일반적 특성(n=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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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항목 정화

본 연구의 신뢰도 검정과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측정항목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총 22개 항목 

중 신뢰성을 저해하는 3개의 항목을 제거한 후, 총 19개의 항목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세부 요인으로는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비용성 총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

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의 전체 분산설명력은 71.490%의 총 변량으로 나타났고, KMO값은 .881이며, Bartlett 

구형성검정은 유의확률 .000으로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 항목의 공통성은 .619∼.853으로 제시되었고, 요인 적재량은 

.593∼.880으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상회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측정항목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한 크론바하 

알파 검정 결과, 모든 요인들의 알파계수가 .6 이상으로 나타나 내적 일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분 문항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요인5 요인6 Cronbach’s α

지역정보성

RI1 .651 .741

.771RI2 .754 .833

RI4 .633 .727

접근성

A1 .827 .816

.851A2 .853 .880

A3 .733 .691

구전성

W1 .671 .779

.877
W2 .824 .856

W3 .843 .878

W4 .766 .782

비용성

C1 .619 .721

.691C2 .633 .678

C3 .649 .792

지각된 가치

PV2 .626 .593

.777PV3 .759 .817

PV4 .714 .727

재방문 의도

RV1 .713 .733

.867RV2 .807 .861

RV3 .693 .722

아이겐 값

(% 분산)

요인 1 : 3.122(16.433%), 요인 2 : 2.233(11.691%), 요인 3 : 2.211(11.633%)

요인 4 : 2.121(11.271%). 요인 5 : 2.007(10.333%), 요인 6 : 1.886(10.129%)

전체 분산설명비율=71.490%, KMO=.881

Bartlett 구형성 검정: 근사카이제곱=3079.911, 자유도=171 유의확률=.000

<표 3> 신뢰도 및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3. 자료의 신뢰성 및 타당성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과 같이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는 χ2/df, TLI, NFI, CFI, RMSEA를 적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χ2/df=2.221로 기준치 3 이하로 적합도는 

수용할 수 있었으며, 또한, TLI=.921, NFI=.932, CFI=.947로 측정모델 타당성 기준 TLI≥.9, NFI≥.9, CFI≥.9의 범위에 있어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충기, 2016). RMSEA는 .054로 나타나 모델의 최적 수준인 RMSEA≤.05에 충족하지 못하였

지만, RMSEA가 .08 이하로 나타나면 모델이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모델은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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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다음으로 모형의 표준화된 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모든 하위 요인들의 표준적재치는 .621

∼.941로 기준값 .5를 상회하였고, 개념신뢰도는 .806∼.920으로 기준치 .7 이상이었으며, 분산추출지수는 .580∼.808로 기준치인 

.5 이상으로 나타나 각 요인의 내적 일관성과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표 5>와 같이 각 요인의 분산추출지수가 

결정계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모형의 판별타당성이 확보됨을 알 수 있었다(Fornell & Larcker, 1981).

요인명 변수명 표준적재치 오차 개념신뢰도 분산추출지수

지역정보

지역정보1 .621 .334

.832 .625지역정보2 .784 .271

지역정보4 .701 .291 

접근성

접근성1 .849 .219

.889 .729접근성2 .851 .287

접근성3 .778 .257 

구전성

구전성1 .701 .321

.943 .808
구전성2 .941 .074

구전성3 .887 .121

구전성4 .859 .174 

비용성

비용성1 .713 .372

.806 .580비용성2 .747 .336

비용성3 .694 .412 

지각된 가치

지각가치2 .700 .262

.844 .645지각가치3 .661 .332

지각가치4 .779 .251 

재방문 의도

재방문1 .824 .131

.920 .793재방문2 .796 .155

재방문3 .745 .201

χ2/df=2.221, TLI=.921, NFI=.932, CFI=.947, RMSEA=.054

<표 4>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지역정보 접근성 구전성 비용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 의도

지역정보 .625)

접근성 .1152) .8291)

구전성 .1912) .2622) .8081)

비용성 .1622) .3912) .1122) .5801)

지각된 가치 .2582) .4372) .1302) .5252) .6451)

재방문 의도 .1732) .2622) .2642) .3322) .4332) .7931)

1)분산추출지수(AVE), 2)결정계수(r2)         

<표 5> 판별타당성 분석

4. 연구가설의 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분석으로 연구가설을 검정하였는데(<그림 2>), 모델의 적합도 지수는 χ2/df=2.210, NFI=.917, TLI=.941, 

CFI=.942로 기준치를 모두 상회하고 있으며, RMSEA=.051로서 기준치 .05보다 크게 나타났지만, RMSEA가 .08 이하면 모델이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본 연구의 모델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구가설의 

검정결과를 살펴보면, 가설1.1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지역정보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222, 표준오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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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 C.R.은 2.981>t=|±1.96|으로 가설1.1은 채택되었다. 가설1.2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접근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171, 표준오차는 .058, C.R.은 3.212>t=|±1.96|으로 나타나서 가설1.2는 채택되었다. 가설1.3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비용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567, 표준오차는 .112, C.R.은 5.533>t=|±1.96|으로 나타나서 가설1.3은 

채택되었다. 가설1.4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구전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041, 표준오차는 .061, C.R.은 

.481<t=|±1.96|으로 나타나서 가설1.4는 기각되었다. 가설2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739, 

표준오차는 .078, C.R.은 9.559>t=|±1.96|으로 나타나서 가설2는 채택되었다. 

<그림 2> 가설검정 결과

V. 결 론

 개인의 건강한 삶 추구에 대한 수요 확대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의 발전 동인이며, 의료관광은 많은 국가 및 지역의 신성장 

전략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초기 의료관광시장의 관광객 이동패턴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의료관광을 위한 관광객의 

이동양상이,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다(Olya & Nia, 2021). 특히, 북미 및 유럽지역의 

의료관광객이 아시아권 국가들을 의료관광 목적지로 선호하고 이용함에 따라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각 국가 및 지역의 의료관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관광시장의 경쟁환경을 고려할 때, 의료관광객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목적지로

서 선택속성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의료관광 참여 후 그들이 지각하고 있는 평가와 만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한국의 의료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목적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은 

지역정보성, 접근성, 구전성 및 비용성 4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각된 가치와 재방문의도는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의 각 요인들은 측정모델로서 타당성 기준보다 높게 나타나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고, 

개념신뢰도 또한 기준치 이상으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셋째, 각 요인들의 분산추출지수와 결정계수 간의 관계분석을 통해 

판별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연구의 가설검정 결과,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요인 중 비용성, 지역정보성 

및 접근성의 순으로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전성은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다섯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는 재방문의도에 정(+)의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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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입증하고 있어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를 유도할 수 있는 선행변수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의료관광객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결정하는 주관적 신념인 선택속성이 의료관광 체험 이후 발생되는 주관적 태도인 지각된 가치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다수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 의료관광 관련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영향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이들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여 향후 연구에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의료관광객이 지각하고 있는 의료관광 목적지의 선택속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는 

의료관광 관련 선행연구들이 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정책과 현상에 대한 거시적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의료관광객의 

행동과 만족의 영향변수로서 선택속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향후 관련 연구에 선택속성을 선행변수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모형

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의 하위 요인 중 비용성이 그들의 

지각된 가치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관광활동과 비교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용지불에 

대한 요인이 의료관광 목적지를 선택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의료관광객의 만족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한국의 의료관광 

경쟁시장의 의료관광 비용을 고려한 가격전략을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의료관광객의 지각된 가치가 재방문의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 의료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일 수 있으며, 의료서비스 

수준과 비용의 영향관계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국내 의료관광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있는 의료관광객들에게 개인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의료관광을 포함한 관광활동에 큰 영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경쟁시장 환경을 고려한 의료관광 가격전략과 함께 

의료관광객의 전염병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동시에 국제적 수준의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도약하기 위한 의료수준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물리적 환경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방한 중국인 여성 의료관광객의 의료관광 목적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이론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한 향후 연구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설문조사 대상 

병원들의 협조를 통해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그러나 당초 본 연구의 표본의 크기에 비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표본의 수가 상당히 

저조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의료기관에 

설문조사원을 상시 파견하여 자료를 수집함에 있어 현실적 한계점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자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함께 설문조사 

참여방법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점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고려가 설계되어

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표본집단이 방한 중국인 여성으로 국한하여 한국의 전체 의료관광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에 

있어 본 연구의 표본이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한국 의료관광 송출국 현황을 고려한 

표본설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이라는 점이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이 크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미래의 의료관광시장의 발전방안

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의료관광객에 대한 의료관광지 선택속성, 

지각된 가치, 재방문의도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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